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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웃도어 상반기 매출, 평균 22.5% 파
죽지세로 급성장

엔데믹 전환속에서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매출이 급성장한 반면, 하반기에는 여가 활동
이나 여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물가 인상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패션 분야 성장폭이 둔화될 가능성이
있다.

� 아웃도어시장은파죽지세로성장중이며, 집계한 9개아웃도어브랜드(노스페이스, 디스커버리익스페디션,
K2, 블랙야크, 네파, 코오롱스포츠, 아이더, 컬럼비아, 밀레) 올해 상반기(2022.01.01.~06.30) 평균 매출은
전년대비22.5%상승

‒ (노스페이스) 최근 복고풍트렌드와 에코,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브랜드로 부각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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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(노스페이스) 최근 복고풍트렌드와 에코,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브랜드로 부각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,
상반기매출이전년대비 54.6%폭풍성장

‒ (코오롱스포츠) 코오롱스포츠는일상적인스타일에아웃도어슈즈의기술을적용한 ‘테크스니커즈’가매출을
견인하였는데 7월초기준누적약 7만족이상판매되었으며, 냉감티셔츠와웨더코트등도많이팔린아이템에
이름을올리면서매출이41.4%급등하며성장률에서2위를차지

‒ (K2) 상반기신발이성장을견인하였으며, 하이킹화 ‘플라이하이크클라우드’를 2회리오더하면서, 단일상품
으로8만족이상판매

� 9개아웃도어브랜드는6월한달간전체매출이평균27.2%급성장

� 업계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성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1위와 2위 브랜드 매출 격차가 더
커질 것이라고 하였으며, 상반기 2위에서 6위까지 매출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옷값이 비싼
패딩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매츨 순위가 바뀔 것으로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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